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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11. 10.(월)

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
- 통일부, 접경지역 주민들과 평화 토론회 개최(11.10.) -

□ 통일부는 11월 10일(월)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 ‘캠프그리브스’

에서 “접경의 목소리, 평화를 말하다”를 주제로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

평화 토론회를 개최한다.

 o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전단, 확성기, 소음 방송 등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

고통받아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, 한반도 평화 

공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접경지역 평화와 주민들의 분단 고통 치유 방안에 대해 서강대 정일영 

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, ‘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’을 주제로 파주 

지역 민통선 이북 3개 마을 대표들이 발표 후 주민 70여 명과 함께 자유

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.

 o 토론회에 앞서 사전 간담회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박정 경기도 

파주시을 국회의원,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마을 주민 7명을 

모시고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‘특별한 희생’에 대해 

경청하는 시간을 갖는다.

□ 통일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 분단의 고통을 

치유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, 그 

근본적 해결 방안인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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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토론회 일정

시  간 내  용 비     고

10:30~11:00
사전

간담회
▪통일부 차관, 박정 의원,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

지사, 마을 주민 대표 7명 등 11명 참석

11:00~11:20 개회식
▪개회사 : 통일부 차관
▪축사 : 박정 의원,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

11:20~11:30 사진 촬영 ▪평화기원 퍼포먼스 사진 촬영

11:30~12:00 기조 발제
▪‘접경지역 평화와 주민들의 분단 고통 치유 방안 

제안’ (정일영 서강대 교수)

12:00~13:00 오찬

13:00~15:00 발표‧토론

▪사회 :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
▪발표 : ‘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란?’

(마을주민 대표 3명)
▪토론 : 정일영 교수, 발표자 3명


